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6.16.(화) 11:00
< 6.17.(수) 조간 >

배포 2026. 6. 16.(화)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16(화)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

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

최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안건을 통해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

하여, 금년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하였다. 

  또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였으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

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혜인 (044-203-5622)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30)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목연주 (044-203-5833)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3-5810)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진경휘 (044-203-5819)

통상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5740)

통상협정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우희승 (044-203-5743)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



참고 참고  제 5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26.6.16(화), 14:00~15:30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서울 중구)

 ㅇ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 재경부,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노동부, 기후부, 복지부, 

중기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금융위, 공정위 등

□ 상정 안건 

 ➊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➋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

□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4:05~14:20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4:20~15:25 (65’) 토 론 참석자

15:25~15:30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